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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태극교 가사 자료와 해석*

1)

2)최 종 성 **

◾국문요약

이글은 가사를 통해 1930년대 중후반의 식민지 상황에 놓였던 소

수 교단인 태극교의 종교적 행적을 간추려 본다. 교단 스스로가 남긴 

자료가 아닌, 사법당국의 조사기록(검사국문서), 특히 그들의 해석이 

가미된 문서를 통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간 가려져 있

던 가사 자료는 물론 교주 및 교단의 흔적을 엿볼 수 있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본 연구에서 다룬 태극교 가사 7편은 일제의 손에 의해 가공된 자

료라는 점에서 가사 본유의 형식적 특성을 복원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이들 가사는 문학성과 교술성을 갖춘 비결가사의 특성을 갖

추고 있을뿐더러 ‘교주-교의-신도’를 교차하는 주제로 체계화돼 있어 

당대의 종교사 이해를 위한 자료로서의 활용성이 크다고 하겠다.

일제 사법당국은 태극교 가사가 조선의 독립과 국권의 회복을 암시

하고 있다고 보고, 비결 및 비유적 언어에서 계룡-정왕의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읽어냈다. 계룡-정왕론은 정감록의 문자적 전승을 보다 

강화했다는 점에서 20세기 후기동학의 심승지론(心勝地論)과는 차별

된다고 할 수 있다. 가사에서 반복되고 있는 안빈낙토(安貧樂土)는 정

 * 이 연구는 2024년도 서울대학교 미래기초학문분야 기반조성사업으로 지원되는 연구
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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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록의 공간 감각을 수용한 개념으로서 계룡-정왕의 논리를 더욱 두

둔하는 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일제의 시선에서 보자면 계룡-정

왕의 논리는 일제의 식민체제를 부정한 보안법의 대상이었겠지만, 이

는 어디까지나 정감록에 기댄 상상의 독립투쟁이었다고 평할 수 있다.

주제어: 태극교, 태극교 가사, 비결가사, 계룡-정왕, 안빈낙토, 정감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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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태극교 가사 7편

Ⅲ. 비결가사 : 계룡정왕(鷄龍鄭王)과 안빈낙토(安貧樂土)

Ⅳ. 결론

Ⅰ. 서론

신종교 연구는 죽음(thanatos)보다 창생(genesis)에 주목하는 경향

이 있다. 사멸의 뒤안길보다는 생장의 확장일로를 둘러싼 사상과 실천

을 모색하려 한다. 오늘의 연구는 1930년대 중후반에 외진 곳에 잠깐 

등장했다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진 소수 교단, 태극교(송병화의 유교계 

신종교인 태극교와 정산 조철제의 무극도를 개칭한 태극도와는 무관)

의 흔적을 다룬다. 일제에 의해 교주와 간부가 검거된 뒤 복역을 치르

게 되면서 교단은 결정적인 와해를 맛보아야 했겠지만, 일제의 기록에 

의해 그나마 그들의 마지막 장면이 되살아난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남겨진 몇몇 스펙터클한 장면으로 그들의 종교인생

을 무모하고 괴기스런 것으로 왜곡해서도 곤란하다. 종교사적 맥락을 

간과한 채, 특정 종교의 소멸 장면을 심미적으로 묘사하는 데 그친다

면, 이미 사라진 그들을 다시 불러주는 것 자체가 자칫 그들을 두 번 

죽이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1930년대 강원도 김화와 경기도 가평 일대1)에서 정감록

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대를 모색했던 임일봉(林一奉)의 태극교(太極敎)

1) 1938년 피의자로 송치된 16명의 주소지로 보자면, 김화군 8명, 가평군 5명, 화천군 
2명, 춘천군(현 행정구역상 화천군 소재) 1명 등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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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생산하고 유통했던 종교가사를 발굴하고 번역하고 해석함으로써 

잊히고 가려졌던 종교사의 일단을 재구성하는 밑거름으로 삼고자 한다. 

따라서 질적으로 풍부한 두꺼운 해석을 기대하기에 앞서 자료의 체계

적인 가공과 공개에 주안점을 둔 기초 연구를 지향할 수밖에 없다.

태극교의 교주 임일봉은 천간십이지(天干十二支), 오행설, 정감록의 

비결(利在弓弓乙乙, 求人種兩白, 桃下之顧命), 삼강오륜설 등을 조합한 

교의를 내세우며 1934년 10월부터 포교에 나섰으나 1938년 2월 교

주를 포함한 11명이 검거된 이후(화천경찰서), 그해 11월 16명의 피

의자 중 6명이 예심을 거친 뒤(춘천지청), 1939년 5월 최종 6명이 징

역형에 처해지는(경성지방법원) 운명을 맞이하였다. 본 연구는 1938

년 11월 지방경찰당국(강원도경찰부장)이 발신한 문서자료(경성지방법

원 검사국문서, 사상에 관한 정보11, 江高 제1137호, 1938년 11월 

18일. “太極敎ト稱スル不穩類似宗敎檢擧ノ件”)에 크게 의존한다.2) 그

도 그럴 것이 이 문서 말미에 첨부된 별지에 태극교의 가사 7편이, 

일역의 형태로나마 온전히 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림 1> 검사국문서 1면(우)과 84면(좌)

2) 본 문건의 이미지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테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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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4쪽 분량의 이 문서(이하 ‘검사국문서’로 약칭)는 태극교의 판

결 상황을 다룬 사상휘보 24호(1940년 9월)의 정돈된 기록3)과는 

달리, 교단에서 압수한 상당량의 자료를 별지(1호: 태극교 주문, 2호: 

태극교 조직도, 3호: 태극교도 명부, 4호: 태극교 교설, 5호: 태극교 

가사)로 첨부하고 있어 자료적 측면에서 귀중하다고 하겠다. 아마도 

이 별지 문서들은 1938년 2월 교주 및 신도 11명을 검거할 당시 미

리 빼돌려 암혈과 구들장 아래에 은닉했다 압수된 것으로 추정된다.4) 

본 연구는 특히 별지 5호에 첨부된 38쪽 분량5)의 태극교 가사 7편

(降仙歌, 仙遊歌, 奉運歌, 布德歌, 道德歌, 時節歌, 保險歌)의 정리와 

해석을 통해 학계에 미지의 자료를 소개하고자 한다.

<표 1> 검사국문서 내용구성

구분 주제 분량 내용

사건개요 총론 14면
피의자 인적사항, 태극교 취지 및 목적, 포교 및 
신앙상황, 태극교의 특질, 검거상황

별지1호 태극교 주문 3면
唵呪文, 三災呪文, 淸心呪文, 祈願呪文(太淸呪
文), 避災呪文, 奉祝誦(祈禱呪文), 婦人呪文

별지2호 태극교 조직도 1면

별지3호 태극교 명부 5면

별지4호 태극교 교설 23면

별지5호 태극교 가사 38면
降仙歌, 仙遊歌, 奉運歌, 布德歌, 道德歌, 時節歌, 
保險歌

다만, 문서에 첨부된 7편의 가사는 교단의 1차 자료가 아니라 일제

의 사법당국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한자와 일본어(가타가나)를 혼용한, 

3) 박광수 외, 《사상휘보》민족종교 관련 기사: 조선총독부 고등법원(1934~43년) 
(서울: 집문당, 2016), pp.67-74.

4) 검사국문서, p.14.

5) 모두 596행의 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 보자면 <강선가>(96행), <선유
가>(116행), <봉운가>(54행), <포덕가>(112행), <도덕가>(76행), <시절가>(88행), 
<보험가>(54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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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된 2차 자료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원가사는 한국어의 음보와 리

듬을 충실히 따랐을 테지만, 사법당국의 입장에서 가사의 내용과 의미

를 파악하는 데 치중한 나머지 본래의 가사 형식과 구절을 변용시켰다

는 점에서, 애초 한글 가사의 구현은 현실적으로 요원할 수밖에 없다. 

다만, 가사 7편의 내용을 파악하면서 한때 계룡-정왕과 조선의 영광스

러운 운명을 대망했던, 1930년대 말 비밀종교의 제한된 흔적을 엿볼 

수 있고 또 그들의 숨은 뜻과 실천을 헤아려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Ⅱ. 태극교 가사 7편

태극교 가사 7편은 교주의 탄생 내력과 그 취지를 밝힌 <강선가(降

仙歌)>, 교주가 사방의 강산과 승지를 유람하며 각처의 진인과 도사를 

회견하며 내공을 쌓고 난도난법과 역천역리를 경계시킨 <선유가(仙遊

歌)>, 교주가 천정운수(天定運數)를 받들어 사술(四戌)의 때에 맞춰 태

극교를 개시하며 교운이 장대하길 염원한 <봉운가(奉運歌)>, 금전과 

적악이 판을 치는 혼돈과 탐욕의 세간에서 궁궁의 인종(人種)으로서 

생명의 길을 펼쳐나가길 당부하는 <포덕가(布德歌)>, 선한 덕을 쌓아 

도덕천지를 이루고 정심으로 수련하여 안빈낙토(安貧樂土)를 실현할 

것을 독려하는 <도덕가(道德歌)>, 엄혹한 시절을 성실과 인내로 견뎌

내면 계명(계룡)과 태평승지의 봄날을 맞으리라는 기대를 담은 <시절

가(時節歌)>,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정성스레 천도(天桃)의 결실을 거

둠으로써 도림승지(桃林勝地)의 세계를 보장받는 <보험가(保險歌)>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체로 1) 교주의 탄생, 천운의 승계, 종교의 창

립과 포덕 등에 이어 2) 신도로서 지켜야 할 도덕과 수도, 새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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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희망과 기대, 이상의 실현과 영화로운 결실 등으로 종결되는 구조

라 할 수 있다. <표 2>에서 보듯이, 태극교 가사 7편은 모두 596행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6) 짧게는 54행(봉운가, 보험가)으로부터 길게는 

116행(선유가)에 이르는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2> 태극교 가사 7편

태극교 가사 분량 요지

강선가 96행 교주의 탄생 내력과 취지를 표명

선유가 116행
교주가 승지의 도사를 회견하며 내공을 쌓은 뒤 요도자

(妖道者)를 교화했던 여행담 

봉운가 54행
교주가 운수를 받들어 사술(四戌)의 때에 태극교를 개

시하며 교운을 기원

포덕가 112행
혼돈과 탐욕의 세상에서 궁궁(弓弓)의 인종(人種)으로서 

생명로의 개척을 당부

도덕가 76행
선덕으로 도덕천지를 이루고 정심수련으로 안빈낙토(安

貧樂土)의 실현을 기대

시절가 88행
엄혹한 시절을 견뎌내면 태평승지의 봄날을 맞으리라 

독려

보험가 54행
정성껏 천도(天桃)의 결실을 거둬 도림승지(桃林勝地)의 

세계를 보장받는 주체가 될 것을 당부

계 596행

1. 강선가(降仙歌)

<강선가>는 임일봉의 탄생을 신선의 하강에 빗댐으로써 가사의 주

인공인 교주를 성화하고 있다. 서사는 임일봉의 실부(實父)인 익종씨

(西域眞人)의 꿈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익종은 꿈속의 현실에서 천

계의 잔치 자리에 참여한다.

6) 가사는 일본어로 2행씩 짝을 이룬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글 리듬에 
맞춰 번역하면 대개 4음보의 분량에 해당한다. 여기에서는 편의상 3ㆍ4조 혹은 4ㆍ
4조로 구성된 2음보를 한 행으로 간주하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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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악은 조종(朝宗)이고 사해는 근원이라

백두산의 일맥기세 동남낙맥 그아닌가

낙맥지류 흘러내려 대덕산이 그아닌가

한무제의 수도처에 선인하강 필연이네

서역진인 익종씨(임일봉의 부친)는 천하주유 하던끝에

승지대덕 찾아가서 계림궁서 결혼했네

대도불경 배우면서 허송세월 위안삼다

가을바람 소슬한날 한무탑(漢武塔)에 오르고서 

단풍절경 조망하니 홀연히 좋은기운

승지대덕 최상봉에 풍악소리 성대하다

희한하다 여기고서 최상봉에 올라보니

노선관이 마주앉고 선관선녀 풍류로다7)

이야기는 백두산의 지맥인 함경북도 북청 소재의 대덕산에서 시작

한다. 가사에 언급된 승지대덕(勝地大德)은 승지에 거하는 큰 인물을 

뜻한다기보다는 손꼽히는 수도처이자 선인이 하강할 만한 승지로서의 

대덕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천하를 주유하던 익종이 찾은 곳, 

이어서 대도불경을 닦고 배우자(김씨)와 혼인하게 된 곳이 바로 승지

대덕이다. 어느 날 익종이 승지대덕의 최상봉에 올라 풍악소리 성대한 

선관선녀의 잔치 자리에 다다르게 된다. 인간의 누추한 몸으로 엄연히 

선계를 범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익종은 노선관으로부터 태양

성이 상제에게서 얻었던 비거(飛車)를 건네받고 돌아온다. 천계 여행

은 한낱 남가일몽이었으나 이로부터 김씨 부인의 태기가 있더니 드디

어 열 삭 뒤인 6월 26일에 옥동자(임일봉)가 태어났다. 태극교에서는 

이날을 강선봉축일(降仙奉祝日)로 기념하였다.8)

7) 검사국문서, pp.47-48, “五岳ハ朝宗ニシテ  四海ハ根源ナリ  白頭山一肢脈勢コソ  
巽巳落脈ソレニ非ズヤ  落脈ノ枝流レテ  大德山(咸北道北靑郡所在)ソレニ非ズヤ  漢
武帝ノ修道處ニ  仙人ガ下降セヌ理ナシ  西域ノ眞人翼鐘氏(林一奉ノ父)ハ  天下ヲ周
流ノ涯 勝地大德ヲ訪レ來テ  鷄林宮ニ結婚セリ  大道佛經ヲ學ビ乍ラ  虛送歲月ナ
シタルガ  或ル日秋風ガ蕭々ナルニ  漢武塔ニ登リ來テ  紅葉ノ絶景ヲ眺メルト  忽
然ト良イ氣ニナリ  勝地大德ノ最上峰 ニ  風樂ノ音サカンナリ  不思義ニ思ヒテ  最
上峰ニ登リ見バ  老仙官ガ對坐シテ  仙官仙女ガ風流ニ樂シ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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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녀는 간데없고 옥동자가 탄생했네 

서역진인 대면하니 칠성정기 은은하다

꿈의일을 생각하니 태양정기 분명하다

무탈하게 자라나서 오륙년 금방지나

여섯살에 입학하니 문일지십(聞一知十) 총명이라

여덟살에 비운들어 모친영영 이별이라

혈혈단신 궁한몸이 학문힘쓸 도리없네

여덟살 유아로서 천하주유 애처롭다

문전걸식 하는거동 눈뜨고는 볼수없네

열여섯에 드는생각 문천세(文天世) 바랄까나

세상을 떠돌다가 서역필봉(西域笔峰) 다달아서

미륵진인 뵈옵고는 대도불경(大道佛經) 수도하고

지혜총명 달인수준 도통통영(道通通靈) 이아닐까9)

탄생한 옥동자의 얼굴에 칠성의 정기가 감돌자 익종은 이것을 태양

의 정기라고 확신한다. 꿈속의 현실에서 얻어온 태양성의 비거(飛車)가 

아들의 이미지에 비친 것이라 여겼으니 열 달 전의 남가일몽은 비범한 

태몽이 아닐 수 없다. 칠성정기(태양정기)를 타고 태어난 임일봉은 6세

에 입학하면서 문일지십(聞一知十)의 총기가 있었으나 불행히도 8세에 

모친을 여의면서 공부의 길이 막히고 사방을 떠돌며 문전걸식을 일삼

을 수밖에 없었다. 신화적 영웅의 위기는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16세 

이래 서역필봉(西域筆鋒)10)에 이르러 미륵진인을 회견하였고, 그 뒤 

대도불경을 닦은 끝에 도통통영(道通通靈)의 경지에 이른 것이다.

8) 검사국문서, p.8.

9) 검사국문서, pp.50-52, “仙女ハ何時ノ間ニ見エズ  貴玉童ハ誕生セリ  西域眞人應見
シ  顔面ニ七星精氣隱々タリ  夢ノコトヲ考フルニ  太陽精氣ニ違ヒナシ  心配事ナ
ク育テラレ  五六歲ガ暫ク過ギ  六歲ノ時ニ入學シ  聞一知十ノ聰明ナリ  八歲ノ時
ニ悲運到來シ  母親ト終別スルコトニナリ  不日單身窮セル身ニテ  勉學スル道モナ
ク  八歲ノ幼兒身トシテ  天下ヲ周流シ憐レナレ  門前ニ食ヲ乞フ其ノ擧動  悲慘ナ
目ニハ見ラレズ  十六歲ノ時ニ考フルニ  文天世ニ何カ望シカト  天下ヲ周流スル中
ニ  西域笔峰ニ到着シ  彌勒眞人ニ會見シ  大道佛經ヲ修道シ  智慧聰明ナルコト人
ニ過ギ  道通々靈サラザルカ.”

10) 익종을 왜 서역의 진인이라 했는지, 서역의 필봉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것
인지 분명하지 않다. 흔히 서역은 중국의 서편 중앙아시아지역을 뜻하지만, 문맥상 
국내의 어느 기점의 서편(서녘)을 의미하는 표현일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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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꾸려 출세하니 세상만사 근심없네

일생토록 결심으로 수령신선 되려하네

세상공명 접어두고 청산은거 소원하네

진인교훈 전수하고 옥추봉행(玉樞奉行) 성심이라

심산유림 찾아드니 안빈낙토 그아닌가11)

수도생활을 마치고 세상으로 다시 나온 소회와 다짐을 밝히며 <강

선가>는 마무리된다. 세속의 공명을 거부하고 심산유림(深山幽林)에 

은거하며 수령신선(修靈神仙)을 염원하는 도가적 이미지가 강조된다. 

눈여겨볼 대목은 ‘안빈낙도(安貧樂道)’가 아닌, 공간적인 이미지가 부

각된 ‘안빈낙토(安貧樂土)’가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도가적 선

경뿐만 아니라 정감록의 지리적 이상향에 대한 감각이 깃들어 있는 

표현이 아닌가 짐작된다. 20세기 전반기의 간행본에 수록된 운기귀

책(運奇龜冊)에서 확인되는 ‘안심낙토(安心樂土)’의 전승과도 무관하

지 않을 것이다.12)

2. 선유가(仙遊歌)

<선유가>는 현존하는 태극교 가사 중에 가장 긴 편(116행)의 가사

에 속한다. 임일봉이 중원 및 해동의 명산 승지를 찾아 그곳의 신성한 

인물(도사, 진인, 성인, 대사, 직인)을 회견한 뒤 돌아오는 길에 괴물

과 신병(神兵)을 퇴치하고, 요도(妖道)를 자복시키며 역천역리와 난도

난법을 경계하도록 일깨우며 여로를 마감한다는 내용이다.

11) 검사국문서, p.52, “旅裝ヲ整ヘ世出シ  世上萬事ガ無憂ナリ  一生ヲ決心シタ考ヘハ  
修靈神仙スルガ所願ナリ  世上ノ功名ヲ夢外視シテ  陰居靑山ガ所願ナリ  尊人眞人
ノ敎訓授ケラレ  玉樞奉行誠心ナリ  深山幽林ヲ尋ネ行キ  安貧樂土ソレニ非ズヤ.”

12) 김용주, 鄭鑑錄, 한성도서주식회사, 1923, p.11-12, “然安心樂土, 則東方之地, 
孰有勝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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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선유가의 행로 및 행적

방문처 회견자 주요 내용

중원

崑崙山 景宮塔 九宮直人

南岳荊山 萬法道士

天祝山 老佛峰 佛剛道士

廣德山 道德眞人

鉄龍山 仙舞塔 黃鶴道士

馬河山 山路聖人

騎龍山 雲剛道士

蒲湘八景 유람

해동

白頭山 聚雲堂 좌처

鉄馬山城 龍化道士 天機順逆 강론, 바둑

風流山 無窮道士 仙化經 상론, 應神篇 접전, 運化經 화친

第一金剛
五十三佛神靈篇 홀로 강론

飛流峰 化神大師 世間興亡 의논

南海島
運甲途士 靈氣에 집중하라는 당부

龍宮殿 八西大師(鄭) 後日大事 경론

西海 怪物 九龍鉄杖으로 처치

落林山
猛虎神兵 破妖經 주송, 九龍片으로 퇴치

妖道(李某) 鉄杖亂打로 자복, 역천역리 난도납법 경계

위의 <표 3>에서 보듯이, 가사의 내용은 전반부의 중원 여행과 후

반부의 해동 여행으로 구분된다. 가사의 주인공은 중원 7처(곤륜산, 

형산, 천축산, 광덕산, 철룡산, 마하산, 기룡산)를 찾아 직인, 도사, 진

인, 성인 등을 면회하고는 포상팔경(蒲湘八景)을 유람하며 중원천지의 

편답을 마무리한다. 중원의 승지강산을 찾아 도인과 회견하였다고는 

해도 구체적인 대면의 행적 내용은 생략되어 있다. 이에 반해 해동 5

처에서 만났던 도사 및 대사와의 상론, 경론, 수훈 등의 내용은 빠짐

없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선유가의 비중이 후반부의 여로에 쏠려 

있다고 하겠다.

먼저, 백두-철마-풍류-금강의 여로를 주목해 보자. 백두산은 무릉

도원의 선경으로서 해동의 승지유람을 위한 좌처이자 출발점으로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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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된다(백두산을 찾아와서 취운당 백운사이 운무로 바람막고 구궁팔

괘 진을쳐서 선학을 농무하네 선경이 어디메뇨 무릉도원 여기로다 좌

처를 정한후에 해동승지 유람이라)13). 철마산성에서 만난 용화도사로

부터 천기순역(天機順逆)의 강론을 받고 소일거리로 바둑을 두기도 한

다. 이후 풍류산에서 면회한 무궁도사와는 선화경을 상론(相論)하기도 

하고 응신편에 대해선 접전(接戰)을 벌이면서도 운화경에 있어서는 화

친(和親)하는 등 양자 간에 논쟁과 화의가 교차하였다. 주인공의 여로

는 금강으로 이어지며 홀로 오십삼불 신령을 강론하기도 하고, 비류봉

에 올라 화신대사와의 면회를 통해 세상의 흥망성쇠를 의론하기도 하

였다. 철마산성 용화도사의 천기순역의 강론과 비류봉의 화신대사와 

나눈 세간의 흥망론은 국가적 운명 및 예언에 관한 태극교의 교리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남해도의 여로는 여러모로 범상치 않다. 무엇보다도 두 비범

한 인물(운갑도사와 팔서대사)을 접하고 전수받은 수련과 예언에 대한 

메시지가 각별하다.

황운을 올라타고 남해도(南海島)를 찾아가니

무릉도원 이곳이라 운갑도사 면회하니

그도사 이르는말 영기(靈氣)만을 생각하소

금일일진 길하기에 의외만남 없을까나

용궁전에 들어가서 팔서대사(정) 알현하니

후일대사 경론하나 무지하여 알길없네

줄기차게 물어봐도 천기누설 불가라네

훗날만남 기약하고 표연히 돌아가네14)

13) 검사국문서, p.54, “白頭山ニ尋ネ來テ 聚雲堂白雲ノ間ニ 雲霧デ屛風シ 九宮八卦デ
設陣シ 仙鶴ヲ弄舞スルニ 仙境何處ゾ 武陵桃源此ノ地ナリ 座處ヲ定メカラ後ニ 海東
勝地ノ遊覽ニ.”

14) 검사국문서, pp.56-57, “黃雲ニ昇駕シテ  南海島中ヲ尋ネ行キ  武陵桃源此處ナリ  
運甲途士ニ面會シ 其ノ途士垚ンデ云フノニハ  靈氣トノミ思ヒシニ 今日何日吉辰
ニ  意外ノ會逢テハナキカ  龍宮殿ニ入リ  八西大師(鄭)ニ謁見シ  後日ノ大事ヲ經論
スル  無智ナル賤道不知ナリ  强イテ問フルモ  天機流說ハ出來ナイト  後日ニ逢フ
ベク約束シ  驃然ト還駕ス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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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남해 무릉도원에서 만난 운갑도사(運甲途士)는 영기(靈氣)의 

집중을 주문한다. 이는 가사에서 언급되는 수령신선(修靈神仙), 정심수

령(正心修靈), 수령성심(修靈誠心) 등의 메시지와 통하며, 동학 전통의 

수심정기의 맥락과 연관된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용궁전(龍宮殿)에서 

대면한 팔서대사(八西大師)는 내용적으로 적잖은 위상과 비중을 차지

한다. 여느 도인들과의 만남은 회견(會見) 또는 면회(面會)로 표현되고 

있으나 팔서대사의 경우에는 알현(謁見)으로 묘사된다. 기록자가 팔서

대사를 언급하며 별도로 괄호 안에 ‘정(鄭)’이라고 묘사한 것은 파자의 

방식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글자 형태상 ‘팔서대(八西大)’를 각각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배치하면 ‘전(奠)’ 자가 되고, 여기에다 ‘사(師

=阜+帀)’15) 자의 왼편 부분(阜=阝)을 덧붙이면 ‘정(鄭)’이 된다. 남해

의 팔서대사는 당연히 남해의 정씨 진인을 염두에 둔 것임이 분명하

다. 팔서대사의 경론 내용은 미래에 일어날 큰일과 관련되며, 함부로 

누설할 수도 없고 지각없는 자가 알기도 어려운 천기 자체였다. 이는 

정감록의 해도진인설과 태극교의 계룡-정왕론을 엿볼 수 있는 주요 

대목이라 하겠다.

셋째, 남해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환하며 대면했던 반동인물

(antagonist)과 얽힌 에피소드도 주목된다. 서해의 괴물을 퇴치한 뒤

(서해돌아 오는중에 괴물하나 장난하니 구룡철장 높이들어 그괴물을 

처치하고)16), 낙림산에서 파요경(破妖經)을 외우고 구룡편(九龍片)을 

휘두르며 맹호신병(猛虎神兵)을 자퇴시킴으로써 선유를 통해 쌓아온 

내공이 발휘된다. 진정한 반동인물은 조선의 실체로 여겨지는 ‘이모

(李某)’로 등장한다.

15) ‘사(師)’ 자는 외형적으로 ‘퇴()’와 ‘잡(帀)’의 결합으로 보이지만 본래는 부(阜)와 
잡(帀)이 결합한 글자이다.

16) 검사국문서, p.57, “西海ニ浮還スル途中 一怪物ガ惡戲スルガ爲メ 九龍鉄杖ヲ高ク上
ゲ 其ノ怪物ヲ打チ殺シ.”



146 대순사상논총 제55집 / 연구논문

천주(天呪)를 거듭읊자 천상역사(天上力士) 대기하네

역사에게 호령하니 요도(妖道)를 잡아오네

철장(鉄杖)으로 난타하며 경계하며 단속하니

자복하며 이르기를 성명은 이모(李某)인데(이모는 이왕인 듯함)

입산수도 십여년에 자연스레 통영해서

천하에 포덕하고 후생영광 보이려고

이산중에 깊이들어 장래를 연구타가

선생의 납시심을 전혀알지 못하고서

이런죄를 범했으니 부디용서 하옵시길

자선하는 빛나는삶 선교(善敎)를 베푸소서

애원하는 즈음에 훈계하며 이르기를

세상사 천정이니 역천역리(逆天逆理) 하지마소

난도난법(亂道亂法) 요망한도 후일을 경계하며

홀연히 헤어진뒤 백운타고 돌아간다17)

맹호신병은 물러났지만 요도(妖道)의 핵심 실체는 여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위에서 보듯이, 주인공은 천주(天呪)를 읊어 역사(力士)를 불

러낸 뒤, 그로 하여금 요도를 잡아오도록 명한다. 놀랍게도 그 요도는 

다름 아닌 이왕(李王)으로 묘사된다. 앞서 남해에서 알현한 팔서대사

(鄭)와 대비되는, 필연적으로 넘어서야 할 구체제의 표상인 셈이다. 그

간 나름대로 쏟아온 정성과 구도의 모색은 가상하더라도 결국 이씨로 

대표되는 요도는 새시대를 여는 새로운 주역의 등장을 가로막는, 역천

역리와 난도난법을 일삼은 반동적인 존재일 뿐이다. 주인공은 요도의 

실체에게 자비와 더불어 강력한 훈계(역천역리와 난도난법의 금지)를 

베풀며 귀환을 마무리짓는다.

17) 검사국문서, pp.58-60, “呼天呪ヲ數誦スルト  天上力士登待スルヲ  力士ニ呼令ス
ルト  妖道ヲ捉ヘ來テ  鉄杖テ乱打シ○○  警戒スルニ  其ノ妖道自伏シテ曰ク  賤徒
ノ姓名ハ李某デ (李某ハ李王ナラン)  入山修道十余載ニ  自然ト通靈シオルカラ  天下ニ
布德シ  後生ニ榮光ヲ見ヨウトシ  此ノ山中ニ深ク入リ  將來ヲ硏究シオリタルガ  
先生ノ御出テノコトハ  賤徒ガツユ分ラズニシ  斯ク罪ヲ犯シタカラ  何卒御容赦ノ
程ヲ  慈善ナル光生ハ  世上事ヲ善敎シテ下サイト  哀願スル時ニ  警戒シ乍ラ曰ク
ニ  世ノ事ハ天ノ定メナレバ  逆天逆理スルニ及バズ  亂道亂法スル妖道  後日ヲ再
ビ戒シメテ  忽然ト別レテ  白雲ヲ駕シ還リケ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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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봉운가(奉運歌)

54행 분량의 <봉운가>는 보험가와 더불어 가장 짧은 가사에 속한

다. 비록 길이는 짧다고 해도 천운을 받들어 태극교를 창립했던 배경

과 교단의 취지 및 이상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종교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가사라 할 수 있다.

천기(天機)는 순환하고 삼양(三陽)은 돌고돈다

천이준걸 안받으면 되려재앙 받게되리

일생토록 결심한바 수령신선 소원이라

세상흥망 무심하고 안빈낙토 제일이다

인간생활 잠깐이나 선계영광 무한하리

선과선주(仙菓仙酒) 포식하고 선학으로 춤을추네

세상희망 뭐있겠나 나의바람 그뿐이다

천하승지 사는선인 마음모두 그뜻이라18)

우선, 주목되는 것은 하늘이 부여해 준 것을 제대로 받들지 않으면 

도리어 재앙을 받게 된다는 천정운수(天定運數)에 대한 믿음이다. “천

이준걸 안받으면 되려재앙 받게되리(天ガ與フルヲ受ケズンバ  却ッテ

災殃ヲ受ケルナリ)”의 구절은 괴통(蒯通)이 한신(韓信)으로 하여금 유

방 및 항우와 더불어 천하를 삼분하도록 권하며 건넸다는 “하늘이 주

는 것을 취하지 않으면 도리어 허물을 받고, 때가 이르렀는데도 행하

지 않으면 도리어 재앙을 받는다(天與弗取 反受其咎 時至不行 反受其

殃)”는 사기(史記)(淮陰侯列傳)의 고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전근대 

동아시아 역사에서 널리 공유된 상투어였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1871년 영해지역에서 동학 교조의 신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물리적인 

18) 검사국문서, p.61, “天機ハ循環シ  三陽ハ轉運ス  天ガ與フルヲ受ケズンバ  却ッテ
災殃ヲ受ケルナリ  生涯ニ決心シタコトハ  修靈神仙ガ所願ナリ  世ノ興亡ハ氣ニセ
ズニ  安貧樂土ガ一番ダ  人間ノ生活ヲ暫クシ  仙界榮光無限ナリ  仙菓仙酒ヲ飽食
シ  仙鶴デ弄舞スル  世上ノ望ハ何アロウ  吾ノ願ハソレダケダ  天下勝地ニ居ル仙
人  皆其ノ心其ノ意ナ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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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모색했던 이필제가 만류하던 해월에게 고서(古書)를 운운하며 

언급했던 말도 다름 아닌 “하늘이 주는 것을 받지 않으면 도리어 재

앙을 받는다(天與不受 反受其殃)”19)는 표현이었다. 사람의 태도에 따

라 천운(天運)은 천앙(天殃)이 될 수 있으므로(오는운을 거부하면 천

앙도래 두렵도다)20) 결코 가벼이 처신할 수 없다. 천하승지(天下勝地)

의 선인처럼 수령신선(修靈神仙)을 염원하며 안빈낙토(安貧樂土)를 우

선했던 태극교주로서는 잠시간의 인간세보다는 무한의 선계에 뜻을 

두었기에 선택은 분명했다.

나의운이 부족한가 나의근심 다반사라

유명도사 많지마는 나에게올 운수라면

사술(四戌)때가 그때리니 하늘에서 천사내려

하교천서(下敎天書) 풀어보니 구어종민(求於種民) 생명이라21)

비로소 운명적인 선택의 날이 다가왔다. 천사가 전해주는 천서를 

받든 때는 사술(四戌)이 겹치는 1934년 10월 31일 술시였다. 교단에

서 봉운대축기념일(奉運大祝紀念日)을 9월 22일로 설정했던 것22)은 

그날이 천운을 받든 사술의 음력일(9월 23일)의 전날에 해당되기 때

문일 것이다. 임일봉이 받든 천서의 핵심 메시지는 새로이 도래할 세

계의 종민(種民), 즉 생명구원의 종자를 얻는 것이었다. 다분히 정감록

의 ‘구인종어양백(求人種於兩白)’의 맥락을 전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운수 아니라면 나란사람 누가알까

도덕문을 크게열고 숨은비감 꺼내어서

공평정대 순화하니 대통정법(大通正法) 이아닌가

하늘의 권능이란 강바다도 바꾸리라

19)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동학사상자료집1, 아세아문화사, 1979, p.215. 

20) 검사국문서, p.62.

21) 검사국문서, p.62, “私ノ運カ不足テカ  私ノ心配何事ゾ  名高イ道士ハ多ケレド  私
ニ來ル運ハ  四戌ハ其ノ刻ナリ  天カラ降ル天使  下敎天書ヲ受ケ見ルト  求於種民
生命ノ譯ナリ.”

22) 검사국문서,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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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할것이 무엇이랴 운수라면 그뿐이다

청송녹죽 길이사니 이내운도 영생하리

건곤불로 장생하니 이내운수 갱생하리

도화낙지 삼십육춘 모두와서 출세하리23)

운수를 받아놓고 걱정이 앞서겠지만 하늘의 권능과 운수를 믿고 나

아갈 일만 남았다. 열린 도덕(道德)과 숨겨진 비감(祕監)은 정법에 달

통하는 두 밑천이다. 특히 태극교 가사에서는 비(秘)와 정(正)이 의미

적으로 상응한다. ‘숨은 비감’은 정법으로 통한다. 앞선 선유가의 팔서

대사의 내용에서도 보듯이, 보결(寶訣) 또는 옥결(玉訣)일수록 범인에

게 쉽게 허락되지 않고 함부로 누설될 수도 없는 진정한 가르침일 가

능성이 높다. 교주는 하늘로부터 받은 자신의 운수가 청송녹죽(靑松綠

竹)의 영생과 건곤불로(乾坤不老)의 갱생을 보장받을 것이며, 종국에

는 도화낙지(桃花落地)의 삼십육춘(三十六春)을 실현시킬 것이라 확신

하며 대중의 동참을 권면한다. 도화낙지 삼십육춘에 대해서는 후술할 

보험가의 천도(天桃) 서사에서 보다 분명하게 이해될 것이다.

4. 포덕가(布德歌)

<포덕가>(112행)는 <선유가>(116행)에 이어 두 번째로 긴 태극교

의 가사로서, 혼탁한 세상에서 새로이 떠오른 운수(종교)에 부응하며 

궁궁(弓弓)의 가치를 보전할 인종(人種)으로서 생명구제의 역할에 진

력하기를 기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1) 현세의 진단 

2) 지각 있는 선택 3) 포덕에 대한 당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가사의 첫머리부터 삼강오륜과 예의범절이 무너진 적악무도

23) 검사국문서, pp.63-64, “此ノ運數ニ非ズンバ  私ナルコト誰ガ知ラウ  道德門ヲ大
開シ  隱藏ノ秘鑑ヲ取出シテ  公平正大順和テ  大通正法ニ非ズヤ  天ノ權能○ハ  
江海テモ変ルケリ  河ゾ不能アルモノカ  運數サヘアレバソレダケダ  靑松綠竹ハ長
ク生キ  此ノ運モ永生ナリ  乾坤不老長生シ  此ノ運數ガ更生セリ  桃花落地三十六
春デ  偕ニ來リテ出世ス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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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무정한 혼돈천지를 묘사하면서 새로운 운수가 도래할 수밖에 없

는 불가피한 상황을 설득한다.

오호라 이세상아 어찌하여 요란한고

삼강오륜 무너지고 예의예절 없어진다

금전으로 천지되고 잇속으로 정치하네

탐욕세간 되고나면 적악무도(積惡無道) 절로되리

재귀탐욕 하던중에 형제간엔 화기없네

돈을써서 정을사고 생명써서 돈을산다

혼돈천지 세상중에 불선자(不善者)가 제일이다

부모형제 무정하니 믿을자가 전혀없네

외면상의 화순심은 성인에 방불하여

치료한다 선약(仙藥)주나 내심으론 사약(死藥)주네

이세상 이런거야 사람모두 알겠지만

천정심(天定心)이 이같으니 욕망이 탐욕되네

광활천지 이세상에 과연운수(종교) 많지만은

어둠속에 방황하니 진실거짓 미판(未判)이라

방황하는 사람들아 나의노래 들어보소24)

기본적인 인간관계와 도덕질서가 무너진 상황에서 잇속을 챙기는 

정치(금전으로 천지되고 잇속으로 정치하네), 생명과 인정을 앞서는 

금전주의(돈을써서 정을사고 생명써서 돈을산다), 선약 아닌 사약을 

베푸는 불신사회(치료한다 선약주나 내심으론 사약주네), 다수의 종교

가 난무하는 종교의 각축장이 연속된다(광활천지 이세상에 과연운수 

많지만은). 진실과 거짓은 모호하고 민중은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어둠속에 방황하니 진실거짓 미판이라 방황하는 사람들아 나의

24) 검사국문서, p.65, “嗚呼此ノ世ノ中ヨ  如何デ搖乱ナルカ  三綱五倫崩レテ  禮儀禮
節漸次ナシ  金錢デ天地ニナリ  利惡デ政治セラル  貪慾ノ世間ニナッタカラ  積惡無
道自然ナリ  財貴貪慾スル中ニ  兄弟間ニモ和氣ガナシ  金ヲ遣ッテ情ヲ買ヒ  生命
遣ッテ金ヲ買フ  混沌天地ノ世ノ中ニ  不善者ガ第一ダ  父母兄弟ガ無情ナリ  他人間
ニハ有信者全無ナリ  外面上ノ和順心ハ  聖人ニ彷佛ナリ  相對治人仙藥ヲヤリ  內心
デハ死藥ヲヤル  此ノ世ガコウダトハ  人人ハ皆分ルケレド  天定心ガ斯ク故ニ  欲望
出急貪欲ナリ  廣濶天地此ノ世ノ中ニ  何ント運數(宗敎)ノ多イコトダ  昏暗中ニ彷徨
スルト  眞假ガ未判ナリ  彷徨スル此人達ヨ  私ノ歌詳ヲ門イテ見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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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들어보소). 이 혼돈을 돌파할 만한, 새로운 운수와 도법을 예고

하는 노래가 요청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지혜 있는 자들의 유감 없는 선택을 기다리는 태극교의 

핵심적이고도 비밀스런 가르침이 제시된다.

상고부터 혼란하니 오래도록 도가없네

지각없는 저사람들 탐금취물(貪金取物) 사지(死地)가네

적선유지(積善有志) 현사들은 이재궁궁 하는거동

잘못알고 들어가면 그곳이 험지로다

궁을이치 쉽지만은 세상사람 미지로다

싫다싫다 나는싫다 적악불선(積惡不善) 나는싫다

나의운수(종교) 무미(無味)하고 우리도법 무령(無靈)해도

지각자는 그걸알고 무지각자 그걸몰라

깊다하면 깊을거고 얕다하면 얕으리라

진리심천(深淺) 판별하면 주야없이 성심진력

운무속의 비밀보감 꺼내보니 정도로다

깊은숲속 은좌(隱座)하여 티끌세상 조망컨대

풍우속에 갇힌백성 진실로 가련하다

구인종(求人種)에 뜻을두고 운수따라 포덕하세

방황하는 저사람들 이것저것 따져보되

대도에 불참하면 후회해도 도리없네25)

지각이 없으면 사지(死地)와 험지(險地)의 선택이 다반사로 일어난

다. 태극교의 운수가 맛이 없고(無味) 도법이 영험하지 않은(無靈) 것

처럼 보여도 그것의 묘미와 깊이를 헤아려 보는 지각이 요청된다. 아

울러 운무에 감춰진 보감(寶鑑)이야말로 티끌 세상의 혼돈을 헤쳐나갈 

25) 검사국문서, pp.67-69, “上ノ世ハ昏乱デアルカラ  長久ノ道ハ全無ナリ  知覺ノ無
イ彼ノ人等ヲ  貪金取物シテ死地ニ去ル  積善有志ノ賢士等ハ  利在弓弓スル擧動  誤
解シテ入リ入ムト  其處ガ險地ナリ  弓乙ノ理ハ分リ易ケレド  世ノ中ノ人ハ未知ナリ  
私ハ厭デ私ハ厭デス  積惡不善私ハ厭デス  私ノ運數(宗敎)ハ無味ニシテ  我ノ道法無
靈ノ如キモ  知覺者ハ之ヲ解ルモ  無知覺者ハ之ヲ解カサレズ  深イト言ヘバ  深イモ
ノ淺イト言ヘバ淺キモノナリ  深淺ノ眞理判ッテ見レバ  晝夜無ク誠心盡スナリ  雲霧
ノ中ニ秘セル宝鑑  出シテ見ルニ正道ナリ  幽林中ニ隱座シテ  塵世ヲ眺ムレバ  風雨
ノ中ニ蔽レタ臣民  洵ニ可憐ナリ  求人種ニ趣意シテ  運數ニ從ヒ布德セン  彷徨スル
アノ人等ハ  アレコレ考ヘ居ッテ  大道上ニ不參セバ  後ニ悔ヒルモ不及ナ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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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正道)이니만큼 후회 없는 동참의 결단이 요청된다. 숨은 비감을 

정법으로 연결했던 <봉운가>의 논리대로 여기에서도 운무 속의 비밀

스런 보감은 정도와 동일시된다. 역시 비(秘)와 정(正)의 상응이랄 수 

있다. 지각 있는 결단자에게 남겨진 과제는 풍우 속에 갇힌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구인종의 포덕에 진력하는 것이다(구인종에 뜻을두고 

운수따라 포덕하세).

세 번째로 천운이 도래한 호시절에 양백 간의 생명로를 개척하는 

길에 나서라는 당부를 끝으로 <포덕가>가 마무리된다.

만화방창 호시절 벌나비에 좋은시절

만개화초 지천이고 여기저기 향기로다

시절따라 너도탄생 여광여취 인듯하다

화계위(花階上)는 어디인가 자비박등(自飛撲灯) 무엇인가

탑상에서 봉황놀다 날아가니 허공이네

강남풍월 폐대란(閉對欄)을 자세하게 생각하라

영기(靈氣)로 부른노래 천운이 그아닌가

뜻있는 현인들아 방황난지(彷徨乱志) 하지말고

양백간을 찾아와서 치명로를 개척하라26)

그간 냉혹한 민족적인 역경 속에서 금수조차도 누릴 수 있었던 호

시절을 제대로 만끽하지 못했던 조선인들에게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

는 일이야말로 태극교도의 종교적ㆍ역사적 과제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정감록 문헌이 길지로서 예시했던 양백간(兩白間)27)의 활로는 일제강

점기의 상황에서 민족적 소생과 포덕의 목표를 지향하는 표상으로 지

속된다.

26) 검사국문서, pp.70-71, “萬花芳申鳥好時節  蜂蝶ニヨキ時節ナレ  滿開ノ草花モロモ
ロニ  此地彼地ニ香味ナレ  君モ時節ニ從ヒ生レタカラ  如狂如醉ノ樣デアル  花階
上ハ何處ニオナ  自飛撲灯何ナルカ  鳳凰塔上ニ鳳凰ガ遊ビシガ  鳳去坮空自流ナリ  
江南風月閉對欄ヲ  仔細ニ考ヘヨ  靈氣デ唱ヘタ歌調  ソレ天運ニ非ザルヤ  志アル
賢人達ヨ  彷徨乱志セズ  兩日間ヲ尋ネ來テ  治命路ヲ拓イテクレ.”

27) 문서상으로 양일간(兩日間)이라 표기되어 있으나 ‘日’은 ‘白’의 오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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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덕가(道德歌)

<도덕가>는 도덕천지(道德天地)와 안빈낙토(安貧樂土)의 실현을 위

해 적선과 수련을 권고하는 가사다. 먼저, 도덕은 우주적 차원(우주에 

베푼법은 하늘의 도덕일세)과 사회적 차원(이세상 행할바는 화순이 도

덕이라)을 아우른다. 전자는 흥망성쇠와 복선화음을 주관하고 후자는 

전쟁의 풍진 속에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한다. 태극교에서 표방하는 도

덕은 경천(수련)으로 권능받은 선하고 유한 것이지만 사나운 전쟁의 

시대를 억누를 수 있는 무적의 도덕임이 강조된다. 소위 도덕천지 무

적론이라 할 수 있다.

우주에 베푼법은 하늘의 도덕일세

지극한 하늘은 청고청비(聽高聽卑) 하시리니

하늘의 성신(聖神)이여 재천재지(在天在地) 틀림없네

우리들의 흥망성쇠 하늘의 세찰(細察)일세

악자에겐 화를주고 선자에겐 복을주네

그런줄 안다면은 엄히할일 무량하네

이세상 행할바는 화순이 도덕이라

이세상 풍진속에 폭포무기(暴砲武器) 전쟁이라

경천으로 권능삼아 도덕천지 무적이라

전세계는 강력하나 우리도덕 선유(善柔)하다

유(柔)가능히 강(强)을이겨 대적할자 누구랴28)

소위 복선화음(福善禍淫)의 대원칙은 하늘의 세심한 살핌으로 흔들

림 없이 견고하게 지속되므로 개인적 차원에서 도덕주체인 인간은 선

행을 엄수하면 그뿐이다. 개인적 차원에서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도덕

28) 검사국문서, pp.71-73, “宇宙ノ間ニ施シタル法ハ  天ノ道德ナリ  至極ナル天ハ  
聽高聽卑ナサレル  天ノ聖神ヨ  在天在地ニ非ザルヤ  我等ノ盛衰興亡  天ノ細察ナ
リ  惡者ニハ禍ヲヤリ  善者ニハ福ヲ與フ  ソレト知ルナラ  嚴々ナルコト無量ナリ  
此ノ世ノ我ガ行ハ  和順ガ道德ナ  此ノ世ノ風塵中ニ  暴砲武器デ戰爭ナリ  我道ハ
敬天ヲ以テ權能トシ  道德天地ニ無敵ナリ  全世界ハ强力デ  我等ノ道德ハ善柔ナリ  
柔ハ能ク强キヲ勝チ  對敵者ハ誰ナルゾ.”



154 대순사상논총 제55집 / 연구논문

의 우월성은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도덕의 유함이 전쟁과 무기의 강함

을 능가한다는 도덕천지 무적론으로 이어진다.

두 번째로 도덕은 심령을 닦는 종교적 수련의 차원(수령성심 지극

하면 하늘이 감응하리)29)으로 언급된다. 교단 내 수도자들에게 역천

역리(逆天逆理)와 난도난법(亂道亂法)은 마귀의 시험에 빠지는 금단의 

행위로 제시된다.

봉운수도(奉運修道) 제생들아 마귀시험 받지마라

도를닦는 사람들아 천도역리 하지마라

난도난법 하는자는 하늘사랑 없으리니

역천역리 하는자는 마귀속에 빠져든다

대명천지 세상에도 흑운(黑雲)속에 홀로가리

수도하는 사람들아 탐욕부귀 원치말고

안빈낙토 수본(手本)삼아 운무속에 명월되리

구름걷힌 청천(靑天)되면 이월의 빛일런가30)

도덕가는 태극교의 도인으로서 부귀탐욕을 버리고 안빈낙토를 기본

으로 삼아 적선을 실천하고(적선사업 힘을쓰면 적선유애 아닐런가)31) 

정심수령(正心修靈)에 매진하면 성신의 감응을 통해 청정한 승지청계

(勝地淸溪)의 신선세계를 성취할 것(정심수령 해본다면 성신이 감응하

리 승지청계 수려한곳 선관선녀 하강하고 우리도에 성심이면 소원성

취 절로되리)32)이라는 메시지로써 대미를 장식한다. 적선과 수령은 

별도의 차원일 수 있으나 태극교에서는 양자를 하나의 어구(積善修靈)

29) 검사국문서, pp.72-73, “修靈誠心至極ナラバ 天ガ感應スルナリ.”

30) 검사국문서, pp.73-74, “奉運修道諸生等ヨ  魔鬼ノ試驗ヲ受ケ勿レ  道ヲ修ムル此
ノ人達ヨ  天道ヲ逆理スル勿レ  亂道亂法スル者ハ  天ノ愛ガナシ  逆天逆理スル者
ハ  魔鬼ノ中ニ沈惑ス  大明天地デアルトモ  黑雲中ニ獨行ナリ  修道スル此人達ヨ  
貪慾富貴ヲ願ハズニ  安貧樂土ヲ手本トナシ  雲霧中ノ明月ナリ  雲捲靑天自然ニナ
ラバ  如月ニ輝光ナルカ.”

31) 검사국문서, p.74, “慈善事業ニ努ムレバ 積善有愛ナラザルカ.”

32) 검사국문서, pp.75-76, “正心修靈シテ見レバ 聖神ガ感應スル 勝地淸溪秀麗ナル所
ニ 仙官仙女下降シテ 我道ヲ誠心サルレバ耶(所)願ハ自然ト成就ス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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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강조하기도 하였다. 가령, 압수문건(별지 4호)에 들어 있는, 1937

년 8월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태극운서(太極雲書) 말미에 실린 ‘성

훈(誠訓)’에는 “지극한 천을 공경하고 성심으로 충효하고, 동법(同法)

을 자선으로 하고 탐욕하지 않으며, 적선수령(積善修靈)하는 자에게는 

생문이 탐욕무도적악(貪慾無道積惡)하는 자에게는 천벌이 내려지니 이

것을 삼가며 영을 닦으라”33)는 내용이 적혀있다.

6. 시절가(時節歌)

<시절가>는 춘하추동 사계절을 맞는 소회와 처신을 노래한다. 계절

의 변화에 치중한다는 점에서, 19세기 말의 망국과 20세기 일제강점

기의 현실을 한탄하며 비결의 내용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소위 

<시절가>류의 가사34)와는 일정 정도 구분된다. 태극교의 <시절가>는 

정치사회적인 시절보다는 계절적 의미의 시절에 초점을 두면서, 계절

의 흐름으로 시운의 변화를 비유하고 있다. 물론 계절을 노래한다고 

해도 각 계절의 순환을 균등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겨울과 여름보

다는 상대적으로 춘삼월 호시절의 시운과 가을 들판의 바쁜 농심이 

인상적으로 묘사된다.

한설북풍(寒雪北風) 다지나고 화기(和氣)타고 동풍오네

태양이 화창하니 만물이 소생한다

삼촌화류(三春花柳) 시절좋고 꾀꼬리쌍 오고가네

비바람 순조로와 천하인민 태평가라35)

33) 검사국문서, p.27.

34) 고순희, ｢일제강점기 <시절가> 연구｣, 영남학 66 (2018); 최종성, ｢<시절가>를 
통해 본 비결의 전승｣, 역사민속학 69 (2025).

35) 검사국문서, p.76, “寒雪北風ハ皆過ギテ  東風ハ和氣ヲ乘セテ吹キ敀ル  東君ガ和暢
ナルト  萬物ガ始生スル  三春花柳時期ハ良シ  双去双來スル萬鶯  雨順風調ニナッ
タカラ  天下ノ人民太平歌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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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설북풍이 지나가고 온화한 동풍이 불어오면서 만물이 소생하는, 

우순풍조의 봄날이 온다. 춘삼월 호시절의 시운이 겨울의 엄혹한 현실

을 뚫고 기지개를 켜면서 움츠렸던 천하인민은 태평시절을 맞는다. 춘

삼월이 가고 남풍에 훈기가 배면서 만물이 울울창창 성장하는 무더운 

여름이 되고, 다시금 때에 맞춰 훈풍이 가시면 바쁘디바쁜 가을이 돌

아온다.

훈풍이 다지나고 맹호출림(猛虎出林) 계절되니

원숭이 파람소리36) 불어오는 소슬바람37)

찬기러기 날아가고38) 큰기러기 바람맞네

추수시절 다다르자 세상도처 농부네들

농구챙겨 어깨걸고39) 가을드니 바쁘구나

온들판이 황금구름 그경색 찬란하네

유수세월 화살같네40) 좋은경치 지나치면

다시보기 어려워서41) 농부에게 이르는말

굉장한 경색이니 수확일랑 늦추어라

그농부 답하기를 시절을 놓친다면

끼니어찌 채울손가 지체하면 화근될라

농주농가(農酒農歌) 흥을돋워 마석(磨石)에 연장갈아42)

넓은들로 나아가서 기탄없이 베어낸다43)

36) 서산엔 잣나비 울음소리

37) 쓸쓸히 서늘바람 불어오고

38) 찬기러기 남방으로 날아가고

39) 손질한 농구 어깨걸고

40) 세월이 유수같고 화살같네

41) 이런경치 보기 어려워

42) 농구를 마석에 충분히 갈고

43) 검사국문서, pp.77-78, “薰風ガ皆過ギテ  猛虎出林スル時季ニナリ  西山ニ猿ノ嘯
キ聲ガシ  蕭蕭ト涼風ガ吹イテ來ル  寒雁ガ南方ニ飛ビ去リ  鴻鵠ガ風ニ遇フ  秋收
ノ時季ガ至レルト  四海ニ布カレタル農夫  農具ヲ磨イテ肩ニカケ  秋ノ取入レ忙シ
イ  滿野ガ黃雲ト化シ  其ノ景色燦爛ナリ  光陰流水ノ如ク矢ノ如ク  此ノ佳景過ギ
行かバ  此ンナ景色スト見ルコト難シイ  農夫等ニ誥スニ  如何ニモ良イ景色  收穫
ヲ遲滯セヲト  其農夫答フルニ  時季ヲ失スレバ  穀不可而勝食ト言ヘリ  遲滯セバ
大禍ナリトテ  農酒農歌醉興中ニ  農具ヲ磨石ニ充分磨キ  平原廣野ニ入リ込ミ  遠
慮ナシニ刈取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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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농가>류의 가사에서 밭을 가는 봄농부가 강조되는 것에 비해, 

<시절가>에서는 추수에 여념 없는 가을농부의 일상이 길게 묘사되고 

있다. 추국단풍(秋菊丹楓)의 경색이 제아무리 뛰어나도 한눈팔지 않는 

농부의 손길은 쉴 새 없이 계속될 뿐이다. 엄혹한 현실을 대비하기 위

해서는 한시라도 시절을 놓칠 수 없다는 것이 가을에 임하는 농심이

었다. 어느덧 추색이 저물고 다시 겨울이 찾아온다.

그리도 멋진경치 한날한시 사라지고

추국단풍 만추경색 어느새 다지나니

애틋하고 애처롭다 호시호경(好時好景) 다지난다

한설북풍 웬일이고 펄펄백설 웬일인가

첩첩강산 바라보니 멋진단풍 사라지니44)

슬픔에 눈물나니 슬픔어찌 가눌손가

무심한 소슬한풍 쓸쓸한 맘보탤뿐

어이없는 이내처지 천하강산 바라보니

남은게 무엇인고 청송녹죽 그뿐이네

은색세계 된바에야 청송녹죽 벗하련다

동짓달 기나긴밤 등불밝혀 독서하세45)

가을의 성실함은 겨울의 인내로 전환된다. 다시금 한설북풍이 찾아

와 쓸쓸한 처지에 놓이지만 냉혹한 현실에 주저앉기보다는 청송녹죽 

벗하며 동짓달 기나긴 밤을 독서로 지새우며 새봄을 대비하려 한다. 

어느덧 대기 너머로 겨울이 넘어가고 새봄이 밝아온다.

무수한날 보냈더니 대기너머 겨울가네

어느새 얼음녹고 새봄이 돌아왔네

44) 강산의 멋진홍엽 광풍에 사라지고

45) 검사국문서, pp.78-80, “ソンナニ 良カッタ景色  一日一時ニ無クナリ  秋菊枬楓晩
秋ノ景色  何時ノ間ニヤラ皆過ゲリ  愛情デ悲シイ  好時好景皆過ゲリ  寒雪北風何
事ゾ  白雪霏霏何事ナリヤ  萬疊靑山眺ムレバ  江山ノ美シイ紅葉狂風ニ無クナレリ  
悲シサニ淚ガ流レ  悲シクテタマラヌ  無心ナル蕭瑟寒風ハ  悲シイ心ラ吹キタセル  
呆レタ果ニ  天下江山ヲ眺ムレバ  殘ッタモノハ何物ナルカ  靑松綠竹ソレダケダ  
銀世界ニナッタカラハ  靑松綠竹ヲ友ニセン  十一月ノ長イ夜  讀書煎灯シテ見ョ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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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목이 봄을만나 계명성이 처량하다

좋은시절 벗님들아 옥춘화류(玉春花柳) 경사로다

가지마다 푸릇푸릇 만개화초 가경이네

여보시오 님들이여 답청가를 불러보세

명승지 찾아가서 태평연(大平宴) 차려놓고

팔복장삼 꾸며입고 태평고를 둥둥울려

행진곡 불러대며 북장단에 춤춰보세46)

얼음장 같은 겨울을 견뎌내니 새봄의 시운을 재촉하는 계명성(鷄鳴

聲)이 들려온다. 태극교에서는 계명을 정왕(鄭王)의 운수가 열리는 계

룡으로 받아들인다.47) 가사의 전반부에도 봄이 묘사된 바 있지만, 후

반부에서는 다시 맞는 새봄의 희열을 노래와 장단과 춤으로 만끽하는 

장면을 더욱 부각시킨다.

7. 보험가(保險歌)

54행의 짤막한 내용으로 구성된 <보험가>는 태백노인이 서왕모로부

터 얻어온 복숭아(나무)를 무릉승지에 심어놓고 온갖 역경 속에서도 정

성 들여 싹 틔우고 성장시킨 뒤 결국 좋은 결실을 거둠으로써 태극성군

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천도(天桃) 서사를 담고 있다. 20세기 신종교 

전승에서 소두무족(小頭無足)의 재앙을 벗어나 머무를 수 있는 대안으

로 지목된 비결어 ‘도하지(道下止)’가 주목을 받았는데,48) 태극교에서는 

이를 ‘도하지(桃下止)’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복숭아의 이미지는 

각별하다고 하겠다. 천도 서사는 곤륜산의 잔치에서 시작된다.

46) 검사국문서, p.80, “無慮ニ消日スルト  呑氣ニ冬ガ越セラル  何時ノ間ニ解氷シ  回
陽春節新シイ  枯木ガ春ニ逢ヒ  鷄鳴聲ガ凄涼ナリ  時ハ良シ友達ヨ  玉春花柳トガ
喜シイ  枝枝ガ靑靑シ  滿開ノ草花佳景ナリ  ヨウ皆樣達ヨ  踏靑ノ歌ヲ歌ッテ見ヤ
ウ  名勝地ヲ尋ネ行キ  大平宴ヲ張ッテ  八福長衫ヲ着飾ッテ  太平皼ヲトントン鳴
ラレ  向進曲ヲ咏唱シ乍ラ  法皼弄舞イザ樂シイ.”

47) 검사국문서, p.34.

48) 최종성, ｢민족종교 가사와 비결전승｣, 겨레얼과 민족종교 2 (2025), pp.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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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의 한노인이 요지연서 돌아올 때49)

서왕모께 요청하여 천도한개 빌려오고

무릉승지 찾아가서 복사나무 심었더니50)

춘삼월 화창한날 새싹이 돋아나네

기쁘고도 즐거워서 애지중지 덮어주고

음양로로 잘키우니 이삼년이 걱정없네

태백산 노인은 장생불사의 여신 서왕모가 주 목왕과 함께 곤륜산의 

요지(瑤池)에서 베풀었다는 신선들의 잔치(瑤池宴) 자리에 참여했다가 

천도 하나를 얻어온다. 그리고 그것을 무릉승지51)에 심었는데, 춘삼

월의 시절에 맞춰 새싹이 돋아난 뒤 이슬 먹고 이삼 년간 그럭저럭 

문제없이 자라난다. 그러나 어린 복사나무에 호된 시련이 찾아온다.

태백노인 이르는말 천도(天桃)길흉 모른다네

구궁팔괘 펼쳐놓고 한번던져 괘를보니

다름아닌 산풍고(山風蠱)라 벌레셋이 갉아먹네52)

염려하며 이르는말 호사다마 틀림없다

천운이 불길한가 칠년가뭄 도래하여

가지절로 말라가니 떨어질라 염려하네

용녀(龍女)시켜 물을긷고 물을주고 지켜냈네

무궁조화 이룬천도 별탈없이 피한(避旱)했네

우로(雨露)받아 자라나서 열두가지 푸릇푸릇53)

가지마다 맺은열매 삼십육이 아니던가54)

49) 요지연에 갔다가 돌아올때

50) 복사나무 한그루 심어놓은 것이

51) 무릉승지는 식수자가 태백노인이라는 점에서 태백으로 볼 수 있다. 압수된 태극교
의 문서(별지 4호)에 실린 교설에는 “양백 사이에 한 그루 복숭아나무를 심고 음양
의 이슬로 좋게 성장하고 푸릇푸릇하게 자라 열두 가지에 서른여섯의 천도 열매가 
주먹만큼 크게 열렸다”고 묘사되어 있는데, 양백 간에 식수한 것이라면 태백과 상통
한다고 하겠다.

52) 풀어보니 세 마리 벌레가 그릇을 갉아먹는다네

53) 열두가지 푸르도록 무성하고

54) 검사국문서, pp.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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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노인은 천도의 길흉을 점친다. 그렇게 해서 산풍고(山風蠱) 괘

를 얻었는데, 괘사 자체보다는 고(蠱)자의 문자형태에 대한 풀이에 주

목하며 호사다마를 직감한다. 점괘대로 칠년 가뭄이 도래하고 나뭇가

지는 고사 직전의 위기 상황으로 몰린다. 그러나 강우를 관장하는 용

녀를 통해 가뭄을 이겨내고(避旱) 우로의 혜택을 얻어가며 무성한 열

매를 얻어낸다.

어느성군(聖君) 찾아와서 과실(果実)매도 당부하네

정성들여 맺은과실 팔수있다 답해놓고

공임들여 이룬성과 이도또한 천운이라

이열매 사려면은 천운대장(天運坮帳) 들춰보라

천운대장 조사하고 천표낙점(天表落奌) 확인한다

정자에서 강론후에 진주성군(眞主聖君) 틀림없이

삼십육개 천도열매 운성전(運聖殿)에 반출하여

장생부(長生符)에 낙점하고55) 보호운관(保護雲觀) 선봉삼네56)57)

태백노인의 36개 천도는 진주성군의 종실(種實)로 보관된다. 하늘

의 표징(天表)을 얻은 36개의 천도를 매도하면서 진주성군으로부터 

종자를 키워낸 공로로써 상급(장생부의 낙점과 보호운관선봉)을 얻는

다. 태극교에서 36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교단 조직도를 보자면, 

교주의 측근에 좌우태백(左右太白)과 좌우태을(左右太乙)이 있고, 그 

예하에 역학의 범주에 따라 35봉도가 갖춰져 있다. 35봉도는 세부적

으로 오행봉도(五行奉道) 5인, 천간봉도(天干奉道) 10인, 지지봉도(地

支奉道) 12인, 팔괘봉도(八卦奉道) 8인 등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에 교

주(天門奉道)를 합쳐 36봉도라 칭하였다.58) 36은 역학의 범주에 있어

55) 천표로 장생부에 낙점하고

56) 보호운관 선봉에 세우시네

57) 검사국문서, p.84, “或ル聖君ガ尋ネ來テ  其ノ果実ヲ賣レト賴ムヲ  精誠ヲ入レテ
成ッタ実果  賣ルコト出來スト答ヘタリ  手數ガ入ッテ成ッタモノナレト  是モ亦天
ノ運數ナリ  此ノ実ヲ買ハントセバ  天運坮帳ヲ出シテ見ヨ  天運坮帳調査シテ  天
表落奌試驗スル  亭次ニ講論後ニ  眞主聖君違イナシトテ  三十六ノ天桃実ヲ  運聖
殿ニ指チ出シ  天表デ長生符落點シ  保護雲觀先鋒ニ立チ行カ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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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포덕을 위한 조직에 있어서도 완전체에 해당한다. <봉운가> 말

미에서 읊은 “도화낙지 삼십육춘”도 이와 연관되며, 의미상 완전한 이

상이 실현된 온누리의 시공간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존하는 

〈궁을가〉류의 가사에, 온 세상에 모두 봄이 왔음을 뜻하는 노랫말로 

흔히 “삼십육궁(三十六宮) 도시춘(都是春)”을 언급하고 있는 것도 같

은 맥락이라 하겠다.

궁을기(태극기) 높이들고 생명고(生命鼓)를 울리면서

도덕문을 활짝열고 별유천지 출세커든 

진주성군 보필하여 신천세계(新天世界) 종자되네59)

천도의 서사를 끝으로 <보험가>를 마무리하면서 신세계를 향한 태

극교의 웅기를 되새기고 있다. 궁을기(태극기), 생명고, 도덕문 등으로 

구체화된 깃발ㆍ북ㆍ문은 힘찬 전진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가사를 

향유하는 태극교도는 진주성군을 보필하며 신천세계의 진정한 종자의 

구실을 하게 된다. 다분히 암시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는데, 이와 유

사한 구절이 압수된 태극교의 문서(별지 4호)에서도 확인된다. “궁을

기(태극기)를 높이 게양하고 생명고를 두드리면서 무릉도원을 찾아가 

성황진주(聖皇眞主)60)를 기다리며 삼년도(三年道)를 닦으면 가절앵가

(佳節鶯歌)의 때에 雞鳴山川(계룡산)을 찾아가서 무궁의 도를 즐기니 

아아 좋도다 성황진주의 선정치에 천정종민(天定種民) 격양가로 만만

태평하다”61)는 내용이 그것이다. 두 내용을 견주어 보자면, 가사에서 

언급된 ‘별유천지’는 무릉도원으로서 계룡산의 다른 표현이라 하겠고, 

‘진주성군’은 성황진주와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는 태극교의 계

룡-정왕론을 염두에 둔다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내용이다.

58) 검사국문서, p.18.

59) 검사국문서, p.84, “弓乙旗(太極旗)ヲ高ク揚ゲ  生命鼓ヲ鳴ラシ乍ラ  道德門ヲ廣開
シ  別有天地ニ出世スレバ  眞主聖君ノ保弼デ  新天世界ノ種実ナリ.”

60) 聖皇直主로 되어 있으나 直은 眞의 오기로 보인다.

61) 검사국문서,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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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비결가사 : 계룡정왕(鷄龍鄭王)과 

안빈낙토(安貧樂土)

지금까지 살펴본 태극교 가사 7편에서 비중 있게 공유되고 있는 지

점이 있다면 그것은 비결성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가사 사이

에 높낮이와 셈여림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예언의 암시, 

시운의 지각, 비밀의 실천과 성취 등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결가사라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비결가사의 주제와 내용은 기존 정감록류의 비결과 밀접한 관

련성을 띠고 있다. 민중 수용층에게 익숙하고 중요하게 생각되

는 비기도참의 예언적 기표(記表)를 받아들이면서도 그 기의(記

意)를 신종교의 사유 내용으로 바꾸는 전유(專有, appropriation)

의 과정을 거쳐 비기도참의 사유를 수용하면서도 전복한다. 예

언의 기표들은 감춰져 있고, 그 비밀은 해석의 과정을 거쳐야만

이 비로소 의미를 지니게 된다. 정감록을 비롯한 비결의 내용들

은 일부 키워드, 혹은 구절 등으로 압축되어 입에서 입으로 오

르내리고, 머리 속에 자리 잡게 된다.

…비결가사는 민중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비결과 관련하여, 

널리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그 내용이 감춰져 있는 ‘비밀’

을 적극적으로 가사 내에서 해석함으로써 독자들에게 강한 호

소력을 보여준다. 이는 비결의 단순한 수용이 아닌 전유의 과

정, 곧 비결의 기표와 상황을 수용하되, 그 핵심적인 의미를 신

종교의 사유로 치환하는 과정이다.62)

한국 신종교가사의 전문 연구자인 박병훈이 제시한 위 내용을 요약

해 보자면, 비결가사는 가사형식을 빌려, ①정감록류 예언 전승의 해

석적 전유(專有)와 ②비밀스런 예언의 집단적 공유(共有)를 실현하는 

62) 박병훈, ｢한국 비결가사 연구: 비결에서 비결가사로의 전환과 전개｣, 종교와 문화
41 (2021),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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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라 할 수 있다. 부연하자면 먼저, 태극교 가사 7편은 정감록의 이

재궁궁(利在弓弓)과 구인종어양백(求人種於兩白)을 적극 활용하면서 

이상향으로서의 길지(桃林勝地), 예언의 암시(桃下止, 桃下之顧命), 지

각의 주체(種民, 天定種民, 民種), 이상적인 공간에서의 삶(安貧樂土) 

등에 관한 독특한 해석을 내놓는다. 둘째, 태극교 가사는 은미한 비밀

의 가르침이 곧 보배로운 정도임을 표방하는, 비(秘)와 정(正)의 등치 

관계를 내세우며 닫힌 비결의 문을 열어 공유를 권한다. 적어도 태극

교 가사를 통해 전유된 비결은 내부자들에게 공유되며 독특한 사상과 

의례를 뒷받침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리라 짐작한다.

사실, 현재로선 질적인 평가를 내리기 곤란한 상황이지만, 태극교 

비결가사가 형성되기까지 백백교의 전승은 직간접적으로 크고작은 영

향을 주었을 것이다. 일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태극교 교주 임일봉

은 대략 1900년쯤63) 강원도 김화의 빈한한 가정에서 태어나 8세에 

모친을 여윈 뒤 소학교를 중퇴하고 부친과 각지를 떠돌며 한문, 주역

점, 지리서, 정감록 등을 익히다 1933년 강원도 김화(근북면 성암리)

로 이거한 이래로 농업, 매약(買藥), 청매(請賣) 등으로 생업을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64) 무엇보다 19세 때부터 2년간 백도교(백백교)에 들

어가 신앙을 체험했다는 사실은 그의 종교인생에서 빠뜨릴 수 없는 

이력이다. 1912년 백도교주 전정운이 강원도 김화(오성산)에 교단의 

본거지를 정했었던 사실65)과 무관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아마도 그의 

입교 시기는 전정운의 사망(1919년)에 이은 인천교(전용주), 백백교

(전용해), 도화교(전용석) 등으로 교단이 분열되던 혼란기와 겹치는 때

라 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 태극교가 성립(1934년 10월 31일)되는 과

정에 있어서도 백백교의 이력과 자원이 적지않게 활용되었다고 할 수 

63) 검사국문서(1938년)에는 39세로, 사상휘보(1940)에는 41세로 각각 표기되어 있다
는 점에서 대략 1900년 전후에 탄생한 것으로 보인다. 

64) 검사국문서, pp.5-6.

65) 高等法院檢事局思想部, 思想彙報12, 1937년 9월, p.10; 최길성ㆍ장상언 공역, 조
선의 유사종교,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91), p.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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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태극교의 초기 포덕의 대상자는 과거 백백교 교도였고 곧 태극

교의 핵심 간부가 될 오일보(吳一寶)와 현학근(玄學根)이었고, 그밖에 

대부분의 교도도 백백교의 근거지였던 가평군과 그 인근 지역의 거주

자들이었다.

태극교가 백백교의 종교적 유산(유불도 통합, 선경66) 및 신선사상, 

정감록신앙)을 흡입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임일봉은 비결적인 풀이

를 통해 백백교(보천교 포함)와의 비교우위를 표하며 차별의식을 분명

히 하였다.

盜滿(豆滿의 일) 江山에 淸風이 불고 일광의 暉中에 露와 함

께 蘇한다(中國과 蘇國이 힘을 합친다는 뜻) 風前의 月免67)宮

을 찾기 어렵고 白龍(庚辰)은 바다에 들어가 詳雲이 일어나 春

園의 용꿈을 누가 알까 강남에서 온 제비가 문전에서 알리니 

石井은 이미 파괴되고 寺畓은 사라지고(普天敎의 해산을 이름) 

兩白은 장차 가고 黑鳥가 날으니(白白敎의 해산을 이름) 나무는 

억조의 수만큼 많고 강산의 빽빽한 나무(密木)는 자연의 숲이 

되고(林一奉 자신의 일) 명을 돌아보니 何處가 그중에 있고 세

인은 지혜가 없어 찾지를 않고 兩鳥는 노닐고 달에는 雙弓이 

모이니(弓弓乙乙 즉 太極을 가리킴) 八仙이 서는 방향에 살아날 

문이 있다.68)

위 내용은 압수문건(별지 4호)에 들어 있는 ‘논하여 이르기를 亭下

의 赤牛(丁丑의 일), 兩角에 紅血이 流 ’々라는 제하에 언급된 내용이

다. 임일봉은 이재전전(利在田田)의 맥락에서 부상했던 석정(石井)과 

사답(寺畓)의 비결어를 통해 1936년에 해산된 정읍(井邑)의 보천교의 

운명을, 양백(兩白)의 비결어를 통해 1937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백백교의 퇴조를 강조한다. 반면에 숲을 암시하는 비결을 통해 임(林)

66) 백도교 교주 전정운의 장남이 주도한 인천교는 1927년 교조의 유지를 받들어 함
남 문천군 마간리에 선경을 건설하여 신앙촌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같은 책, p.875.

67) 兔의 오기.

68) 검사국문서,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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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궁을(弓乙)의 비결을 통해 태극교의 시운을 내세운다.

그런데 태극교가 내세우는 비결의 내용은 식민지 당국을 긴장시킬 

만한 시국의 건이 될 소지가 다분하였다. 일제는 교주 임일봉이 태극

교를 기반으로 조선인의 단결과 독립을 추구한다고 의심하였다. 실제

로 그는 보안법과 육군형법 위반이라는 죄목으로 3년 6개월의 징역 

처분을 받아야 했다. 당시 사법당국이 혐의를 둔 것은 그가 한일병합

으로 인해 조선인의 생존권과 자유가 상실되었으므로 조선인의 행복

을 위해서는 완전 독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독립을 위한 조선민족 대

동단결의 수단으로 종교를 창설하여 입교를 권유했다는 사실이었

다.69) 당국의 시선에서 보자면, 교단의 좌우태백, 좌우태을, 36봉도 

역시 조선의 독립을 꾀하는 조직일 뿐이었다.

당시 일제는 태극교의 교세가 14호 50명에 지나지 않았다고 보았

으나 교도들이 공유한 계룡-정왕론을 더할 나위 없는 불온한 사상이

라 여기며 이의 유포경로를 색출하는 데 골몰했다.

머지않아 정왕이 계룡산에 등극하는 날에 본 교도만이 구인종

(求人種)으로서 영화를 받을 것인데, 교도는 이 진리를 분별하고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고 훈화하고, 본교의 신앙결속에 따라 조

선독립을 달성할 것이라 암시하며 결속시키는 것 외에…70)

같은 해(1934년) 11월 15일경에 자택에서 강원도 화천군 상

서면 다목리의 정태용에게 조선은 언제까지나 일본에 예속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4, 5년 후에는 나쁜병이 유행하고 병란재(病

亂災)가 일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망하는데 그때 정왕이 나

타나서 조선을 독립시키고 충청도 게룡산에 도읍을 정하여 왕

위에 즉위하고, 태극교도는 정왕을 받들어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니 태극교에 입교하여 독실하게 믿어야 한다는 취지의 

권유를 하여 정태용을 입교시켰다.71)

69) 검사국문서, p.6.

70) 검사국문서, p.9.

71) 박광수 외, 앞의 책,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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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인용문은 검사국문서(1938년 11월)에 들어 있는 내용이고 

두 번째 인용문은 사상휘보 24호(1940년 9월)에 실린 피고 현학근

에게 제기된 공소내용이다. 전자에 의하면, 계룡산의 정왕 등극을 대

비하는 태극교도에게만 구인종으로서 삼재(병, 전쟁, 흉작)에도 생을 

보장받고 번영을 누릴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정왕이 등극할 독립

된 조선의 운명을 언급하는 것은 민감한 사안이었기에 계룡-정왕의 

담론은 공공연하게 언급될 수 없는 비밀사항이었다. 후자를 통해, 포

교 과정에서 계룡-정왕의 논리와 태극교도의 묵계적 특권이 적극적으

로 활용되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일제 사법당국은 계룡-정왕론을 배경으로 태극교 가사의 진의를 적

극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가령, <선유가>를 두고, “임일봉은 신선

을 찾아 여러 곳을 다니다가 남해도에 이르러 정왕을 만나 후일 계룡

산에서 조선독립의 일에 관해 상의하여 재회를 약속하며 헤어졌는데 

태극교는 진도(眞道)로서 이조시대(李朝時代)에 행해진 각종 사교(邪

敎)를 멸하고 천하를 평정하여 정왕의 세상을 실현해 천국으로 돌아

간다는 취지를 나타내는”72) 가사라고 요약하였다. 남해의 팔서대사를 

찾아가 미래의 일을 논했고 귀환하는 길에 이모(李某)라는 요도(妖道)

를 굴복 및 설득시켰다는 가사의 내용을 독립투쟁의 실현과정으로 적

극 해석한 것이다. 한편 <보험가>의 경우에도 “태극교가 여러 고난을 

거쳐 36봉도(奉道)를 채우고 널리 포교를 완성하는 날에는 정왕을 보

필해 신 조선국가에서 부귀영화의 생활에 들어간다는 취지를 나타”냈

다고 평한 바 있다. 가사 자체는 느슨한 비유와 암시에 그치고 있지만 

교설과 관련된 압수 문건을 통해 정치적으로 강화된 입장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태극교의 독립투쟁은 엄밀히 말하자면 계룡-정왕의 예언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전개한 ‘상상의 독립투쟁(imaginary struggle for 

independence)’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리적인 운동과 실천이 동반되

72) 같은 책, p.69.



1930년대 태극교 가사 자료와 해석 / 최종성 167

지는 않았지만 관념상의 대결의식은 상당히 고취되어 있었고, 그것을 

지속시키는 데 한몫했던 비결과 믿음도 여전하였다.73) 특히 일제강점

기에 국권의 회복을 대망하는 상상의 독립투쟁에 있어 정감록의 비중

은 결코 작지 않았다. 주지하다시피 정감록은 왕조교체의 서사와 비결

을 담은 정치담론으로 출현하였지만, 수운의 해석학적 전유를 거치면

서 우주론과 도덕론을 함축한 영성담론으로 변용되었다는 점에서, 더 

이상 근대사조의 파고를 넘지 못한 채 점차 문자적 힘을 잃어갈 것처

럼 보였다.

길지에 대한 십승지(十勝地)를 심승지心勝地)74)로 변용시킨 20세기 

후기 동학의 전승과는 달리, 태극교는 계룡 승지와 정왕의 문자적 의

미를 좀 더 강화해 나가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무딘 칼을 쓸모없다고 

내던져 버릴 수도, 반대로 고이 거두어 단단히 벼릴 수도 있었다. 태

극교는 버림이 아닌 벼림의 길을 택했고, 그 일단을 잘 보여주는 것이 

태극교 7편의 비결가사라 할 수 있다. 임일봉은 백백교의 전통을 이

어받아 정감록의 예언과 비결의 언어를 핵심적인 신앙의 키워드로 벼

려냈다고 평할 수 있다. 정감록의 이재궁궁(利在弓弓)과 구인종어양백

(求人種於兩白)을 적극 활용하여 파생한 종민(種民), 천정종민(天定種

民), 민종(民種), 도하지(桃下止), 도하지고명(桃下之顧命), 도림승지(桃

林勝地) 등은 그 예들이라 할 수 있다.

73) 정도교가 적극적으로 계룡입도를 실현해 자신만의 독자적인 종교촌을 이룬 것에 
비하면 태극교는 계룡-정왕론을 열렬히 옹호하였을 뿐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다. 일제강점기 신도안의 종교상황과 관련된 자료의 분석과 논의에 대해서는 朴
海仙, 植民地朝鮮の予言と民衆宗敎 (京都: 法藏館, 2004), 4장 참조. 

74) <궁을전전가>의 “이내腹中 인난十勝”(가사문학대계 동학가사 2, p.357)이라는 
대목이 주목된다. ‘복중에 있는 십승’이야말로 마음속 승지, 곧 심승지를 표현한 것
이라 하겠다. 수운 이래로 동학의 전통에서는 궁궁(궁을)을 지리적인 이상 개념보다
는 천에 대한 공경과 도덕적인 삶을 이끌어갈 내면적 원천으로 이해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가령, 상주 동학교의 가사〈지본일신가〉에서는 십승지를 찾지 말고 “藏
弓乙 마心字”를 주목하게 하였고,〈창명가〉의 경우에도 “胸藏에 싸인弓乙”이야말
로 무궁한 천지조화의 원천임을 직시하게 하였다. 진정으로 찾아야 할 길지는 지세
의 조건을 고루 갖춘 십승지가 아니라 가슴 혹은 마음에 간직된 심승지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최종성, ｢일제강점기 계룡(鷄龍)과 정왕(鄭王)을 둘러싼 신
종교의 예언 경쟁｣, 갈등과 화해 그리고 종교학(제3회 대순사상학술원ㆍ아시아종
교연구원 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25년 5월, pp.102-103 참조.



168 대순사상논총 제55집 / 연구논문

태극교 가사에서 주목된 안빈낙토(安貧樂土) 역시 도교적 선경의 

이미지가 엿보이긴 하지만, 정감록의 길지 및 승지에 대한 공간적 인

식과 부사빈생(富死貧生)이라는 생의 조건을 결합한 메시지라고 판단

된다. 청빈(淸貧), 소욕(少欲), 안분(安分)의 상황을 만족스럽게 받아들

이며 도(道)를 즐기는, 이른바 안빈낙도(安貧樂道)의 삶은 유불도의 전

통에서 공유해 온 간과할 수 없는 모범적 태도였다고 할 수 있다. 동

아시아의 맥락에서 너무나도 익숙했던 안빈낙도의 친숙한 어감을 살

리면서도 결정적인 문자를 비틂으로써 차별화된 개념을 돋보이게 하

려는 언어전략 속에서 안빈낙토가 창출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이런 

점에서 공간의식을 무화시킨 심승지(心勝地)와 공간의식을 강화한 안

빈낙토는 정감록 수용에 있어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Ⅳ. 결론

지금까지 태극교 가사 자료를 통해 1930년대 중후반의 식민지 상

황에 놓였던 소속 교단의 종교적 행적에 대해 간추려 보았다. 교단 스

스로의 목소리가 아닌 사법당국의 조사기록, 특히 그들의 해석이 가미

된 문서를 통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긴 했지만, 그간 가려져 있던 

가사 자료는 물론 교주 및 교단의 흔적을 엿보게 된 것은 그나마 다

행스러운 일이다.

본 연구에서 다룬 태극교 가사 7편은 하나의 논고를 통해 체계적으

로 다루기에는 양적으로도 방대하고 내용적으로도 낯선 게 사실이다. 

더구나 일제의 손에 의해 가공된 자료라는 점에서 가사 본유의 형식

적 특성을 복원하기 어렵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 가사

는 문학성과 교술성을 갖추고 있을뿐더러 ‘교주-교의-신도’를 교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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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제로 체계화돼 있어 종교사 이해를 위한 자료로서의 활용성이 

크다고 하겠다.

일제 사법당국은 태극교 가사가 조선의 독립과 국권의 회복을 암시

하고 있다고 보고, 비결 및 비유적 언어에서 계룡-정왕의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읽어내려 하였다. 교단 내부적으로도 그랬을 가능성이 없

지 않다. 계룡-정왕론은 정감록의 문자적 전승을 보다 강화했다는 점

에서 20세기 후기동학의 심승지론(心勝地論)과는 차별된다고 할 수 

있다. 가사에서 반복되고 있는 안빈낙토(安貧樂土)는 정감록의 공간 

감각을 수용한 개념으로서 계룡-정왕의 논리를 더욱 두둔하는 데 기

여했다고 할 수 있다. 일제의 시선에서 보자면 계룡-정왕의 논리는 

일제의 식민체제를 부정한 보안법의 대상이었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감록에 기댄 상상의 독립투쟁이었다고 평할 수 있다.

차제에 비결가사의 특성을 지닌 태극교 가사의 질적인 분석과 평가

를 위해서는 두 가지 비교연구가 절실하다. 먼저, 태극교 자료 사이의 

대내적 비교이다. 태극교 가사 자체뿐만 아니라 가사 이외의 남겨진 

자료들(검사 및 판결)과의 교차적 비교연구를 통해 교리의 설득과 내

면화의 정도가 가늠되길 기대한다. 둘째, 태극교의 범주를 넘어선 대

외적 비교이다. 태극교 가사와 주제적으로 통하는 동학계 가사를 포함

한 동시대 신종교가사들과의 체계적인 비교가 추진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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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ontext of Secret Prophecy in 
Taegeukgyo’s Songs

Choi Jong-seong
Professor, Department of Religious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attempts to examine the religious activities of 
Taegeukgyo (太極敎), a minority denomination that was placed in a 
colonial situation in the mid-to-late 1930s, through songs of the 
genre called gasa (歌辭), a form of Korean lyrical verses. The 
seven songs of Taegeukgyo, which are attached to the investigation 
records of the Japanese colonial law enforcement authorities (the 
Prosecutor’s Office documents), are valuable materials that provide 
a glimpse into the ideological thought and rituals of a minority 
religion that remains poorly understood.

The Japanese law enforcement authorities saw that the prophetic 
songs of Taegeukgyo implied the restoration of Joseon’s independence 
and national sovereignty and actively read the message of ‘Gyeryong 
(鷄龍)-Jeong Wang (鄭王)’ in a political sense. From the perspective 
of Japanese imperialism, Gyeryong-Jeong Wang’s discourse was 
subject to sanctions under the security law that outlawed the denial 
of the Japanese colonial system. However, based on this discourse, it 
can be evaluated that what Taegeukgyo truly aimed to realize was an 
imaginary struggle for independence based on Jeonggamn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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